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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음을 전하는 편지

우체국에 들어서면

수많은 편지들이 저마다의 

길을 기다린다.

어떤 편지는 사랑을 싣고,

어떤 편지는 미안함을 싣고,

어떤 편지는 오래된 그리움을 싣는다.

우체통은 아무 말 없이

그 마음들을 하나씩 품어준다.

편지는 참 이상하다.

종이와 잉크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건너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 준다.

기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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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도

편지는 천천히 걸어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언젠가 내가 보낸 편지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기를

힘든 마음에 작은 손전등이 되기를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편지를 받아 들고

종이 위에 남겨진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하고 싶다.


